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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해부학은 인체를 학습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본이 되는 

학문이며, 특히 보건의료계열 종사자는 사람 몸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임상 관련 지식과 기술

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다. 최근 의과대학과 치과대학 등

에서 이루어지는 해부학 교육의 추세를 살펴보면, 학생중심 

학습법의 적용과 더불어 임상과 결합된 통합교육을 점차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육과정의 개편에 따른 

시수의 감축과 기존 수업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

단으로 모형, 컴퓨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다 [1].
해부학은 연구방법에 따라 맨눈해부학 (임상·계통·국소

해부학)을 비롯하여 조직학, 발생학, 신경해부학, 표면해부학, 
영상해부학 등으로 분류한다. 그중 치과 관련 종사자들에

게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해부학 영역은 입안 구조에 중

점을 두고 사람의 머리와 목 부위를 대상으로 하며, 해부학

적 구조 및 위치 관계 등을 기술하여 임상적용에 기본이 되

는 학문이다 [2].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에서는 기초치위생 분

야에 구강해부학과 구강조직학을 포함시켜 치위생(학)과 학

생들의 해부학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치위생(학)과의 맨눈해부학 교육 현황과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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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림 : 해부학은 치과위생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학문이며, 치위생학의 학문 체계 정립을 위해서는 치과위생사

의 핵심 역량과 관련이 있는 기초치위생 분야에 대한 연구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에서 운영하는 

맨눈해부학 관련 교과목의 현황을 살펴보고 교육 방향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전국 82개 치위생(학)과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부학 관련 교과목의 개설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해부학 담당 교수 중 21명 (25.6%)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해부학 교과목의 개설 및 

운영현황, 담당 교수자의 일반적 특성과 교과목 운영에 대한 요구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

였고, 해부학 교과목의 운영현황을 제외한 모든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 (SPSS Inc.)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전국 치위생(학)과의 해부학 교과목 개설 학기는 1학년 2학기가 56.2%, 개설명은 구강해부학이 45.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설문에 참여한 해부학 담당 교수의 일반적 특성은 치과위생사 면허 소지자의 비율이 85.0%로 가장 

높았다. 해부학 실습의 운영 방법은 모형, 드로잉, 시청각자료의 활용 순으로 나타났으며, 외부 실습을 진행하는 기관은 

조사 대상 가운데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치위생(학)과의 해부학 교육에 대하여 대부분 임상 교과목과의 통합교육과 사람시신 (cadaver) 실습, 교육매체의 개

발, 용어의 통일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해부학 교육의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 내용의 표준화, 실습의 체계

화와 더불어 장기적인 발전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치위생 해부학 교육의 질적 향상과 전공영역의 확립을 

통한 치과위생사의 전문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찾아보기 낱말 : 치위생(학)과, 해부학 교육, 운영현황,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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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직무중심으로 변화된 국가시험의 교과목 체

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임상치위생을 포함하는 다른 영역

에 비하여 기초치위생 분야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

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을 뿐 

아니라 실험 및 실습이 중요한 기초치위생 과목들의 특성

에도 불구하고 여건상 대부분 이론에만 편중된 교수자 중

심의 강의를 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치위생 해부학 교육의 

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현황에 대한 정확

한 분석과 더불어 개선방안의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Cho [3]는 치과위생사의 전문성 제고와 업무영역의 확대

를 위해서는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새로운 교육목표의 

정립과 교육과정의 표준화가 시급하다고 하였다. 또한 해부

학을 포함하는 생의학 영역의 지식은 인체의 기본적인 구

조와 기능,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치위생학의 기

초를 제공하며, 생의학 교과목의 비중을 강화함으로써 임

상적 판단과 의사결정능력을 배양하고 전문적 보건의료인

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비판적 사고

와 분석 (critical thinking and analysis), 문제해결 (problem- 
solving), 자율적 의사결정 (decision-making)은 전문직이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향후 우리나라 치위생 업무가 전문

직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주요 요건이다 [4]. Won 등 [5]은 국

내·외 대학교의 교육과정 분석, 산업체와 재학생의 요구도 

분석, 미국 치위생교육 인정기준, 치과위생사 직무분석 등

을 종합하여 개발한 한국 치위생(학)과 표준교육과정안에 

구강생물학분야로 구강해부학 및 실습과 구강조직학 및 발

생학 과목을 개설하였다. 이는 해부학이 치과위생사의 핵심 

역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학문임을 증명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의학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해부학 교육에 대한 

연구는 여러 차례 보고되어 왔으나, 치위생학 분야의 해부

학 교육과 관련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를 통하여 치위생(학)과에서 운영하는 맨눈해부학 관련 교

과목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교육 방향에 대하여 제안하고

자 한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전국 치위생(학)과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명시

되어 있는 내용과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부학 교과목의 개설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전국 82개 치위생(학)과의 해부학 담당 교수 중에서 본 연

구의 취지를 확인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각 학과에서 운영하는 해부학 교

과목의 개설 및 운영현황, 담당 교수자의 일반적 특성과 교

과목 운영에 대한 요구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자기기입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
문지는 담당 교수 이메일로 전송하여 연구자가 직접 연구

참여 동의서 및 설문 응답지를 수령하였고, 회수율은 28%
를 기록하였으며 이 중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를 제외하

고 최종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총 20부 (24.4%)였다.
해부학 교과목의 개설 현황과 관련한 설문 항목은 대학

의 학제, 교과목 개설명, 이수구분, 개설학기, 학점 및 시간

으로 구성하였고, 담당 교수자의 특성은 면허 종류, 전임여

부, 최종학위 및 학위명 등으로 구성하였다. 해부학 교과목

에 대한 요구도는 교육내용의 표준화와 실습의 체계화, 장기

적인 발전방안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교육내용의 표준

화 조사항목은 학습목표 표준화, 강의시수 표준화, 용어 표

준화, 교육 방법의 변화, 타 교과목과의 통합교육 시행, 평가

방식의 변화로 구성하였고, 실습의 체계화는 지역별 치과대

학과의 연계 실습, 연구자료의 공유, 시청각 자료 및 소프트

웨어의 개발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마지막

으로 치위생 해부학 교육의 장기적인 발전방안으로는 전공

자 양성과 학계 간 교류에 대한 필요성을 묻는 항목을 포

함하였다.
모든 자료는 전산으로 입력하여 SPSS 20.0 프로그램  

(SPSS Inc.)을 이용해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05로 정

하였다. 해부학 교과목과 담당 교수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빈도 분석을 시행하였고, 학제 및 담당 교수자의 특성에 따

른 교과목 요구도는 카이제곱검정법 (chi-square test)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해부학 교과목의 운영현황

에 대한 항목을 주교재의 정보, 실습 진행 방법, 평가 방법,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나누어 개방형 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결     과

1. 전국 치위생(학)과 해부학 교과목 개설 현황

전국 치위생(학)과의 해부학 교과목 개설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해부학 교과목이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으로 분류된 

비율은 각각 52.9%, 47.1%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개설 학

기는 1학년 2학기가 56.2%로 가장 많았고, 1학년 1학기가 

34.2%, 2학년 1학기가 6.8%였다. 교과목 명칭은 구강해부

학이 45.3%로 가장 많았고, 구강해부학 및 실습이 22.6%, 
두경부해부학 (머리목해부학), 두경부해부학 및 실습이 각각 

17.3%, 14.7%였다. 총 학점의 평균은 2.59였고, 이 중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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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이 배정되어 있지 않은 학교는 58.0%로 나타났다 (Ta-
ble 1).

2. 치위생 해부학 교육 관련 설문조사

1) 학제에 따른 해부학 교과목 개설 현황의 차이

학제에 따른 해부학 교과목 개설 현황은 이수구분이나 

개설학기의 차이는 없었으나, 교과목 명칭에는 차이가 있었

다. 3년제 대학에서 구강해부학이나 구강해부학 및 실습의 

교과목 명칭이 많이 사용되었고, 4년제에서 두경부해부학이

나 두경부해부학 및 실습의 교과목 명칭이 주로 사용되었

다 (p = 0.017) (Table 2).

2) 해부학 담당 교수의 일반적 특성

해부학 담당 교수의 일반적 특성은 치과위생사 면허 소

지자가 17명 (85.0%)으로 가장 많았고, 전임교수의 비율은 

15명 (75%)이었다. 응답자 모두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

였으며, 이 중 보건학과 치의학을 전공한 교수자가 각각 9
명 (45.0%), 7명 (35.0%)이었다. 세부 전공이 해부학과 관련한 

전공자는 총 5명 (25.0%)으로 조사되었다 (Table 3).

3) 담당 교수의 전임여부에 따른 해부학 교육 표준화에  

대한 요구도

대부분의 해부학 담당 교수는 학습목표 표준화, 용어 표

준화, 교육 방법의 개선, 타 교과목과의 통합교육 시행에 대

Table 1. Offering status of gross anatomy in dental hygiene curriculum in Korea

	 N	 %	

School system (n = 82)
3-year course	 57	 69.5
4-year course	 25	 30.5

Type of course (n = 70)
  Required course	 37	 52.9
  Elective course	 33	 47.1

Offering semester (n = 73)
1 grade 1 semester	 25	 34.2
1 grade 2 semester	 41	 56.2
2 grade 1 semester	 5	 6.8
Others (1 grade 1, 2 semester)	 2	 2.7

Subject name of the gross anatomy in dental hygiene curriculum (n = 75)
Oral anatomy 	 34	 45.3
Head and neck anatomy	 13	 17.3
Oral anatomy and practice	 17	 22.6
Head and neck anatomy and practice	 11	 14.7

The accrediting system*	 2.59±0.68 (1 to 4)
Lecture time on theory*	 2.19±0.73 (1 to 4)
Practical training time*	 0.57±0.76 (0 to 2)

*Mean±Standard Deviation (Minimum to Maximum)

Table 2. Offering status of gross anatomy in dental hygiene curriculum in survey (n, %)

	 Total	 3-year course	 4-year course	 p*

Total	 20 (100.0)	 9 (45.0)	 11 (55.0)	

Type of course
Required course	 13 (65.0)	 5 (55.6)	 8 (72.7)	 0.423
Elective course	 7 (35.0)	 4 (44.4)	 3 (27.3)

Offering semester
1 grade 1 semester	 4 (20.0)	 2 (22.2)	 2 (18.2)
1 grade 2 semester	 14 (65.0)	 6 (66.7)	 7 (63.6)	 0.899
Others	 3 (15.0)	 1 (11.1)	 2 (18.2)

Name of the gross anatomy in dental hygiene curriculum
Oral anatomy 	 5 (23.8)	 4 (44.4)	 1 (9.1)
Head and neck anatomy	 5 (23.8)	 0 (0.0) 	 5 (45.5)
Oral anatomy and practice	 4 (19.0)	 4 (44.4)	 0 (0.0)	 0.017
Head and neck anatomy and practice	 5 (23.8)	 1 (11.1)	 4 (36.4)
Basic Dental Hygiene (Head and neck anatomy)	 1 (4.8)	 0 (0.0)	 1 (9.1)

*by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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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해부학 담당 교수가 

전임인 경우, 교육 방법의 개선 필요여부와 타 교과목과의 

통합교육 시행 및 평가방법의 개선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응

답한 비율이 비전임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p<0.05), 

용어 표준화 필요 여부에서도 전임교수가 비전임교수보다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는 않았다 (Table 4). 

4) 대학 학제에 따른 해부학 교과목 실습체계에 대한 요구도

해부학 담당 교수들은 지역별 치과대학 또는 의학대학과

의 연계 실습, 해부학 전공자를 통한 자료 공유 및 시청각 

자료와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학제

간 응답을 분류한 결과, 3년제 대학보다 4년제 대학의 담당 

교수가 연계실습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

났다 (p = 0.047) (Table 5).

5) 해부학 실습 운영 방법

해부학 실습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뼈 모

형 관찰 (16곳), 실습교재 등을 이용한 드로잉 (14곳), 사진과 

동영상 등을 포함한 시청각자료의 활용 (11곳) 순으로 해부

학 실습이 운영되었으며, 대부분의 학교가 이와 같은 방법

을 혼용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치과대학 또는 의과대학으로

의 외부 실습을 진행하는 기관은 8개 학교 (38.1%)에 불과

했으며, 그마저도 일회성 실습의 형태로 운영하였다. 이외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게임, 그룹활동을 통하여 실습을 

진행하는 학교도 있었다.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instructor who teaches 
gross anatomy

	 n	 %

Type of license
Dental hygienist	 17	 85.0
Others	 3	 15.0

Employment status
Full-time	 15	 75.0
Part-time	 5	 25.0

Final academic degree
Doctor’s degree	 17	 85.0

Dentistry	 7	 35.0
Health science	 7	 35.0
Others	 3	 15.0

Master’s degree	 3	 15.0
Health science	 2	 10.0
Others	 1	 5.0

Major
Dentistry	 7	 35.0
Health science	 9	 45.0	
Others	 4	 20.0

Table 4. Demand for standardization of gross anatomy education according to employment status of the instructor

	 Total	 Full-time	 Part-time	
p*

	 n	 %	 n	 %	 n	 %

Standardization of learning goal
Agree	 13	 65.0	 11	 73.3	 2	 40.0	 0.181
Usually	 4	 20.0	 3	 20.0	 1	 20.0
Disagree	 3	 15.0	 1	 6.7	 2	 40.0

Standardization of teaching hour
Agree	 9	 45.0	 6	 40.0	 3	 60.0	 0.424
Usually	 7	 35.0	 5	 33.3	 2	 40.0
Disagree	 4	 20.0	 4	 26.7	 0	 0.0

Term normalization
Agree	 18	 90.0	 15	 100.0	 3	 60.0	 0.053**
Usually	 0	 0.0	 0	 0.0	 0	 0.0
Disagree	 2	 10.0	 0	 0.0	 2	 40.0

Alteration of teaching method
Agree	 16	 80.0	 14	 93.3	 2	 40.0	 0.032**
Usually	 4	 20.0	 1	 6.7	 3	 60.0
Disagree	 0	 0.0	 0	 0.0	 0	 0.0

Integrated education with other subject
Agree	 14	 70.0	 13	 86.7	 1	 20.0	 0.013
Usually	 5	 25.0	 2	 13.3	 3	 60.0
Disagree	 1	 5.0	 0	 0.0	 1	 20.0

Alteration of evaluation method
Agree	 9	 45.0	 8	 53.3	 1	 20.0	 0.035
Usually	 7	 35.0	 6	 40.0	 1	 20.0
Disagree	 4	 20.0	 1	 6.7	 3	 60.0

*by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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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부학 평가 방법

교수자의 해부학 교과목에 대한 평가 방법 또한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중간·기말고사를 포함하는 필기시험은 기

본적으로 시행하면서 드로잉 또는 해당 주제의 요약 정리 

등을 포함하는 과제물의 제출 (17곳)을 요구하거나, 퀴즈와 

쪽지시험 형태의 수시시험을 치르는 경우 (13곳)의 순서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슬라이드와 같은 시각 

자료를 이용한 시험 (5곳), 구술시험 (4곳), 조별발표 (2곳) 등
을 평가 항목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7) 해부학 교과목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해부학 강의를 운영하며 느낀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조

사한 결과 실제 임상에서 해부학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교육의 시행과 학습목표의 수정을 원하였고 (7곳), 실
제 카데바를 관찰할 수 있는 실습의 기회가 없어 외부실습

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6곳). 다음으로 활용 가능한 

교육매체의 부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언급하였

으며 (5곳), 현재 해부학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므

로 용어의 통일화를 개선사항으로 꼽은 경우도 있다 (4곳). 
이외에 교육 시간의 부족 (2곳), 이론 및 실습시간의 비표준

화 (2곳), 전임교수 가운데 해부학 전공자의 부족 (1곳), 적합

한 교재의 부족 (1곳) 등이 문제로 나타났다. 

고     찰

해부학은 오래 전부터 의학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으

로 여겨져 왔으며, 올바른 해부학 지식은 의료진이 정확한 

진단과 성공적인 치료를 수행하고 동료들과 원활한 의사소

통을 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1,6]. 그러나 교육과정 변화

에 따른 해부학 교육 시간의 감소는 의료인의 심각한 해부

학 지식 부족을 초래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수술 후 다양

한 후유증의 발생률과 사망률을 높이는 등의 문제를 일으

키고 있다 [7,8].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 방법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대
표적인 예로 문제중심학습 (problem-based learning, PBL)
이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9], 임상해부학적 지식의 습득 없

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교육의 성과에 대하여 회의적인 입장

을 취하는 의견 또한 제시되고 있다 [1,10]. 그 밖에 기존 수

업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모형, 방사선 사진, 컴퓨

터 시뮬레이션 등의 보조 수단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하지

만 카데바를 이용한 실습이 학습 효과가 크다는 것이 입증

됨에 따라 효율적인 해부 교육 방법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

고 있다 [6,11,12].
치과위생사는 구강보건교육, 예방치과처치, 치과진료협조 

등을 지원하여 국민 구강건강증진의 일익을 담당하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정규 교과과정을 통하여 해부학 지식을 습득

해야만 한다. 현재 전국 82개 치위생(학)과에서 해부학 교

과목을 가르치고 있으나, 임상과는 무관한 단순 암기 위주

의 과목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표준화 및 체계화가 되지 않

은 상태에서 각 대학마다 자체적인 교육내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치위생(학)과 맨눈

해부학 교육의 현황 및 요구도를 분석하고, 효율적인 교육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재 치위생(학)과에서 운영 중인 맨눈해부학 교과목의 

이수구분과 개설학기, 개설명, 학점구성 등은 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수업에 사용하는 주교재와 강의계획서

를 분석한 결과 이론 강의는 치위생(학)과 재학생을 위하여 

발간된 다양한 교재를 활용하고 있으며, 내용은 국가시험 

Table 5. Demand for systematization of gross anatomy practice by school system

	 Total	 3-year course	 4-year course	
p*

	 n	 %	 n	 %	 n	 %

Practical training in School of Dentistry
Agree	 16	 80.0	 5	 55.6	 11	 100.0	 0.047
Usually	 3	 15.0	 3	 33.3	   0	 0.0
Disagree	 1	 5.0	 1	 11.1	   0	 0.0

Sharing data with anatomist
Agree	 20	 100.0	 9	 100.0	 11	 100.0	 -
Usually	 0	 0.0	 0	 0.0	   0	 0.0
Disagree	 0	 0.0	 0	 0.0	   0	 0.0

Development of audiovisual materials
Agree	 18	 90.0	 7	 77.8	 11	 100.0	 0.189**
Usually	 2	 10.0	 2	 22.2	   0	 0.0
Disagree	 0	 0.0	 0	 0.0	   0	 0.0

*by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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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범위에 준하여 거의 동일하게 구성되었다. 해부학 실습

의 운영 방법은 모형, 드로잉, 시청각자료의 활용 순으로 나

타났으며, 외부 실습을 진행하는 기관은 조사 대상 가운데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평가 방법으로는 정규 필기시험, 
과제물, 퀴즈 등의 수시시험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이론

에 치우친 강의 운영 방식이 평가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해부학 강의를 운영하며 느낀 문제점 및 개선사

항을 조사한 결과 임상 교과목과의 통합교육과 카데바 실

습, 교육매체, 용어의 통일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지막으로 해부학 교과목의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 교육내용

의 표준화와 실습의 체계화, 장기적인 발전방안 모두 전반

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치위생(학)과 해부학 교육의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교육

내용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국가시험 학습목표를 활

용하여 유관 해부학회와의 연계 작업을 통한 교육내용의 

표준화를 이루어야만 치위생 해부학의 체계 정립이 가능

할 것이다. 여기에는 현재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는 해부학 

교과목의 명칭과 해부학 용어의 표준화뿐 아니라 통합교

육 및 새로운 평가 방식의 적용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야 한다. 해부학 교과목의 명칭은 현재 대부분 두경부해부

학 (및 실습) 또는 구강해부학 (및 실습)으로 개설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말 용어를 사용하여 학습 내용의 범위를 명확

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개설명보다는 ‘머리목해

부학’ 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적합하다. 해부학 용어의 

표준화 작업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로, 과거의 

한자 용어에서 벗어나 우리말 용어와 영어를 병기하여 사

용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치위생 해부학의 적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기존의 임상과목들과 일부 내용을 

연계하여 교육하는 과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 임상에

서 수행하는 업무와는 동떨어진 학습목표 중심의 강의 운

영에 대한 문제 인식과 적용 가능한 통합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의견이 상당수 관찰되었다. 해부학은 임상 업무와 

가장 관련이 깊은 기초 과목이며, 해부학 지식은 환자의 신

체검사, 증상의 해석 및 방사선 사진의 판독과 신경계 또는 

근골격계 질환의 이해에 기본이 된다 [13]. 따라서 치과위생

사의 직무와 연계하여 학습목표를 보완하고, 임상해부학 지

식을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검증되지 

않은 통합교육의 섣부른 적용은 오히려 학습 효과를 떨어

뜨릴 수 있기에 현재의 해부학 교과 내용에 마취해부학과 

같은 임상 내용을 추가하고, 구강방사선학, 구강악안면외과

학, 임상치위생학 등 기존의 임상교과 내용에도 관련 있는 

해부학 내용을 편성하면 해부학 지식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과 자율적인 의사

결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PBL의 개념을 도입한 팀티

칭 방식의 수업 운영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임상 증례 중심

의 반복적인 학습 과정으로 이루어진 해부학 교육은 효과

가 크며 [14], 해부학이 실제로 임상에서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 배워나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동기부

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유도하여 학업 성취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평가 방식에도 변화를 시도하

여 슬라이드와 같은 시각 자료를 이용한 시험을 통해 이론 

위주의 평가를 개선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학생들의 학습 능

력과 임상 교과목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해부학 교과

목의 개설학기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치위생 교육기

관의 학문적 자유를 존중하고 유연성을 부여하여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표준화를 진행해야 할 것이

다.
다음으로 이론에 치우쳐 있는 치위생 해부학 교육을 개

선하기 위해서는 실습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우선 이론 위

주로 구성되어 있는 학점 편성을 조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국에 위치한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의 해부학교실에 협조

를 구하여 직접 카데바 실습을 추진하는 방안이 있다. 현
재 일부 치위생(학)과에서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습

을 체계화하기 위해 교내 의·치대가 없는 경우 접근이 용이

한 대학과 연계하여 공식 절차를 거친 후 실습을 시행하

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전공 교재 상

의 자료만으로 해부학 구조를 학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

으므로, 해부학 전공자를 통하여 관련 연구 자료가 공유된

다면 보다 심도 깊은 최신 경향의 해부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부 실습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접근성이 용이하며 머리와 목 부위에 초점을 맞춘 시청각 

자료와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필요하다. 해부시범 영상 등

을 담은 디지털미디어 자료 [15]를 바탕으로 가상강의 (cyber 
lecture) 컨텐츠의 개발 [16]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양질의 교

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치위생(학)과 

졸업생의 해부학 전공자 양성 과정을 통하여 전문적인 치

위생 해부학의 교육과 치과위생사의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현재는 해부학 교과목 담당 교수의 극히 일부만이 

해부학 분야 전공자이므로, 추후 치위생학과 해부학 지식을 

두루 갖추어 연계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해부학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여 학문적인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

속적인 치위생학과 해부학계 간의 활발한 교류 활동이 이

루어진다면 기초치위생학 분야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치위생학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공영역의 확립을 통

해 학문의 체계와 정체성을 확립하여 학문적 수월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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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야 하며, 치위생 전공영역 확립의 일환으로 우선 수행

해야 할 일은 해부학을 포함하는 기초치위생학 영역의 취

약성을 보완하는 것이다. 이를 발판 삼아 치과위생사의 전

문성에 대한 사회적 공인을 얻게 하고, 치위생업무를 규정

하는 법적,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여 전문직화를 이끌어 내

면 결과적으로 학계의 발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17].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는 일부 해부학 교수자만을 대상

으로 하였기에 관련 요구도를 분석함에 있어 한계가 있었

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를 통하여 치위생 해부학 교육의 질

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해

부학 이외의 관련 교과목에도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앞서 제안하였던 치위생 해부학 교육의 운영방안을 점차 실

현해 나간다면 결과적으로 치위생직의 전문화를 통한 치위

생학계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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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natomy is an essential subject for dental hygienists. As such, in order to form academic systems for 
dental hygiene program, we cannot ignore research related to basic dental hygiene, which is related to the main 
competency of a dental hygienist.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operation status of the curriculum related to gross 
anatomy of the head and neck led by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and was performed in order to propose a 
new direction regarding academics. 

This research analyzed the offering status of the anatomy curriculum using shared information, released by 
both the Association of Korean Dental Hygienist and the homepage website of the national dental hygiene, as 
a foundation. In addition, we conducted a survey of 21 (25.6%) professors out of 82 dental hygiene institutions 
in the nation. The fill-in survey was composed in order to obtain knowledge on each department’s offering and 
operation system of the anatomy curriculum, general characteristics of professor and demand for the anatomy 
education. The SPSS 20.0 Program was used to analyze all of the materials with the exception of operation 
statuses of anatomic curriculums constructed via open questions. 

Nationally, the subject related to the gross anatomy was opened in Semester 2 during the first year 56.2% of the 
time, and the oral anatomy class recorded the highest percentage of 45.3%. The general trend of the professors 
who participated in this research was the highest recording of 85.0% for holders of dental hygiene license. Those 
who acquired doctoral degrees were found to be 17 individuals (85.0%) and 45.0% majored in health science. The 
operation methods of anatomic practices were revealed to be models, drawings, and audiovisuals while external 
practices failed to meet even the half-point of the study.

The consensus opinion has indicated the need for a integrated education with clinical subjects, cadaver 
practices, developments of educational media, and standardization of anatomic terminology. Standardization of 
educational contents and systemization of practices are necessary for the improvement of anatomic studies of 
students studying dental hygiene. Cultivating anatomy specialists and sharing activities between academia are 
required for long-term development. We expect this research to contribute to overall quality improvement and the 
dental hygiene profess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majors.

Keywords :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Gross anatomy education, Current status,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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